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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협상: 중국 첨단 산업 구조 개혁의 중단을 의미하는가? 

  

얼마 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긴 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이 합의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

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비판하지 않

겠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는 2021년 대선 전까지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적 자본주의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되던 1600억 달러 가량의 대중국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

을 것이며, 이미 시행 중인 일부 관세 역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현행 시행되고 

있는 3,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근시일 내에 베이징은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금융 산

업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미국무역대표부와 대통령이 이번 합의의 내용을 오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

로 3년 전 합의할 수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2017년과 2018년 미국 상

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다져 놓았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에 합의한 제한적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이고 중상주의적인 

행동들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인 행위는 부족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제적 기술 이전, 첨단 기술 

시장의 폐쇄적 운용, 사이버 보안 침해 등을 포함한다.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사이버 방어벽을 “디지털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국의 보호무역

주의적 행위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2025년까지 핵심 기술 분야를 모두 국

산화 하겠다는 베이징의 야심찬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의 첨



단 산업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그대로 유

지되고 있다. 심지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모든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중국제 전자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제재는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하였다. 미국 

대선 이후, 공화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다시금 대중국 제재에 나설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미국 내에 산적한 미국 국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인들은 미국이 중국의 구조 개혁을 시도 할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뉴욕 타임즈의 Keith Bradsherd는 베이징의 강경파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협상장에 나오도록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승리 전략을 배웠다

고 주장한다. 이는 곧 중국 내 온건파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트

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해 성공적으로 제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www.aei.org/economics/the-china-trade-deal-death-knell-for-chinese-high-te 

ch-structural-reform/ 


